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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화랑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 권대섭 작가의 개인전 <돌아오는 Reduction>과 황지해 

작가의 개인전 <물이 오를 때 When the water rises>를 개최한다. 전시장 1층과 2층에서 각각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흙과 자연을 매개로 생명력과 본질을 탐구하는 두 작가의 고유한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 1층 전시장에서는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의 정원 작품이 설치된다. 어둑한 공간 속 설치된 노루망과 박주가리가 자연의 섬세한 

형상을 담아내는 한편, 흙 냄새 가득한 ‘흙방’은 생명력의 원시성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우리의 본질을 

상기시킨다. 2층 전시장에는 권대섭 작가의 도자 작품 30점이 벽오동나무 차탁 10점과 함께 전시된다. 현대적 

조형미로 재해석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달항아리는 흙과 불로 빚어진 단순한 형태 속 긴장감과 생명력을 

담아낸다. 흙과 자연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각기 다른 현대적 조형 언어로 탐구하는 두 전시는 한국적 미감의 

구체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며 전시장 전체에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다.  

 

박주가리와 달항아리에서 찾는 영원의 미술 

 

권대섭 작가의 개인전 <돌아오는Reduction>과 황지해 작가의 개인전 <물이 오를 때When the water rises>가 

따로 또 함께 펼쳐질 이번 조현화랑의 전시는 생명력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다. 흙에서 시작하고 비롯되는 백자와 

정원은 마술사 같은 흙의 성질을 바탕 삼아 갤러리 안에서 새로운 환상의 지점을 확보하며 길게 뻗어 나간다. 

달항아리와 정원은 오늘날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큰 구체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 염원이나 무심함 같은 

추상적 언어들을 넘어 이제 사람들은 그 넉넉한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방법과 흙과 불, 그리고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의 자생화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런 구체적 관심과 이해는 자연스레 더 큰 세계를 열어 보이고 이는 

한국 고유의 미감과 자연관에까지 힘있게 연결된다. 권대섭 작가의 달항아리와 황지해 작가의 정원은 물론 각자의 

‘그림’이지만 하나의 큰 그림인 듯 유동적이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한국적 미감의 고유함과 모던함을 생각하게 

한다. 

조현화랑의 전시는 환상을 중요한 얼개로 사용한다. 2021년 선보인 권대섭 작가의 개인전이 대표적이다. 

달항아리 11점을 선보였던 전시에서 화랑 측은 반듯하고 긴 철판을 런웨이 삼아 톱 모델 같은 작품을 띄엄띄엄 

올리고 그 위에 한지로 만든 커다란 사각 조명을 달아 우아하면서도 파격적인 무대를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블랙홀 같은 고요함과 반짝이는 환상이 있었고 권대섭 작가의 달항아리는 사람들의 뇌리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황지해 작가의 방 : 박주가리의 세상으로 보는 거대한 진실 

 

이번 전시에서도 그 환상의 얼개는 중요한 짜임새로 들어간다. 1층 전시장에서 관객을 먼저 맞이 하는 것은 

황지해 작가의 설치 작품들이다. 밤처럼 어둑한 공간. 천장과 바닥 곳곳을 기다란 노루 망이 가로지르고 그 안에는 

민들레 홀씨처럼 허공에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번식을 하는 박주가리가 솜뭉치처럼 놓여 있다. 1W, 3000K 조명은 

네트 위의 그 식물을 희미하게 비추고 박주가리의 홀씨와 가지는 벽면에 다양한 형체의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그림자 속 철망의 세부 형태는 육각 형인데 이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식물의 세포와 비슷하다. 바늘처럼 얇은 

박주가리 씨앗이 그물 망에 담기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번식을 위한 여행을 하고, 그렇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고요하게 보여주는 무대. 황지해 작가는 “씨앗이 움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태의 순환 속에서 

모호하고 불안한 마음이 정돈되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식물의 그런 모습은 우리의 균열 안으로 들어가 살아갈 

힘을 부여하지요. 현대인의 불안과 결핍, 빈약하고 위태로운 마음의 ‘선’을 비유하기 위해 찾아낸 것이 박주가리 

씨앗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해, 이번 전시가 “하늘과 땅 사이, 작고 여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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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가리 씨앗들이 땅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이른 아침 태양이 식물을 통해 어떤 말을 

하며, 보이지 않는 미기후微氣候(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대미술로서의 정원을 정의하는 말은 그 자체로 철학이었다. “정원은 수많은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한 그릇이에요. 다양한 형식과 기법, 장르를 초월해 이용자와 상호작용 합니다. 끊임없이 

형식과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질문합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 능동적 감정과 지적인 반응, 다층적인 

경험을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불협화음을 흡수해 경계를 허물고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관객은 자연의 실체에 

개인적 경험을 더해 새로운 질문과 답을 얻지요. 정원이 현대미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갤러리로 

들어온 정원을 만들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장식성 보다는 자연의 본질이었다. 그 중에서도 원시성. “꽃과 식물은 

그 자체로 장식적이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 크고 장엄하기 때문에 장식만으로는 그 세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어요. 카오스마저 거대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세계거든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속에서 으름나무와 다래덩굴, 머루덩굴이 뒤엉켜 자라고 특정한 기후 환경을 필요로 

하는 새박, 모데미풀, 히어리, 병꽃나무가 자라지요. 그런 ‘원시성’에서 한국 정원의 ‘모던’과 저력이 나온다고 봐요. 

360도에 가까운 무한한 상상력도요.” 더 많은 꽃과 식물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박주가리로만 연출한 것은 그 

원시적 매력과 비밀을 클로즈업 하듯 촘촘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주가리 그림자의 안내를 따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동굴처럼 어둑한 ‘비밀의 방’이 나온다. 많은 전시에서 

나름의 확실한 역할을 했던 이곳이 이번에는 ‘흙방’으로 변신했다. 바닥에 흙을 두툼하게 깔고 벤치 하나만 놓은 

간결한 구성. 벤치에 앉아 있으면 어둑한 시야를 뚫고 흙 냄새가 콧속으로 흐르듯 들어온다. “시각적 요소를 

배제하고 싶었어요. 요즘의 세상은 어느 때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무가치한 것들에 시선을 머물게 할 

때도 많지요. 풍요가 낳은 빈곤이랄까요? 어쩌면 각자의 가치관 마저 피상적일 때가 많지요. 그런 것에서 탈피해 

좀 더 본질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어요. 후각은 감정이나 정서를 자극하잖아요. 아마 모두에게 자신만의 

‘흙방’이 있을텐데 제게 그곳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어머니의 텃밭이었어요. 주변의 산과 들, 시원한 바람과 비온 

후의 흙 냄새, 무꽃과 도라지꽃, 더덕과 산국화가 제가 만난 첫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덕은 어머니의 

손가락 냄새를 떠올리게 해 특별히 좋아하지요. 신여성이었던 엄마는 시골 마을에 탁구대를 처음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배드민턴도 가르쳤어요. 미적 감각도 뛰어나 산딸기를 주더라도 꼭 칡덩굴 잎사귀에다 올려 줬어요. 

산딸기가 보석처럼 보였지요(웃음). 푸성귀를 가지고 오더라도 늘 색조합을 해서 주신 덕분에 색깔 공부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어떤 럭셔리한 호텔의 세팅보다 훌륭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시골이었지만 그곳에서 보낸 

유년기는 삶을 통틀어 제 영혼이 가장 맑고 아름다운 때였어요. 흙냄새와 더불어 그런 각자의 기억과 추억들이 

함께 실려 오기를 바랐습니다.” 

 

흙은 기장에서 가져온 사질 양토다. “모든 식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식물에 생육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식물 생존에 필수 영양소가 되는 무기질이 많고 통기성도 좋은 비옥한 흙이지요. 기장에 많이 

머물지는 못했지만 이른 아침 달음산을 산책하면서 소생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쥐똥나무와 회잎나무가 

연리지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고 비목나무 군락지도 보았지요. 아침에 고요히 올라오는 흙냄새와 

나무 뿌리냄새가 특별히 좋았습니다. 전시장 안에 있는 흙이 우리의 마음에 미처 흐르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억눌리고 단절된 감정을 다시 흐르게 하고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황지해 

작가의 많은 말은 시 같은 구석이 있었다. 인터뷰 말미, 그녀가 “우리 삶이 힘든 건 ‘진실’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지요?”라고 물었다. ‘흙방’의 바람과 목적은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실의 상기에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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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섭 작가의 방 : “달항아리의 핵심은 푸근한 곡선이 아닌 짱짱한 직선” 

 

1층 황지해 작가의 전시장이 밤의 숲이라면 2층 권대섭 작가의 전시장은 밤의 다도해多島海 같다. 권대섭 작가가 

집에서 쓰던 차탁을 원본 삼아 똑같은 차탁 10개를 추가로 제작하고 그 위에 저 마다 생김새가 다른 달항아리를 

올렸다. 한 점은 비스듬히 뉘였는데 그런 선택이 저마다의 모양으로 군집을 이루는 다도해의 풍경을 한층 

생생하게 만들어낸다. 저 멀리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안쪽 공간에는 벽면을 따라 달항아리와 주병, 그리고 사발 

20여 점을 도열하듯 놓았다. 표면에 아무런 그림이 없는 민무늬도자는 한국에만 있는 형식인데 그 깨끗하고 

과감한 선택은 얼마나 아득한 기운을 담고 있는지.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 기 소르망 Guy Sorman의 말마따나 

“그저 아무런 생각없이 가만 바라보게 된다.”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이자 핵심은 심플하다. ‘권대섭표 달항아리는 무엇이 다른가? 40년 가까이 달항아리를 

빚고 있는 그가 이 물질에 담고 싶은 궁극의 미학은 무엇인가?’ 이 답을 듣기 위해 전시 전, 권대섭 작가의 작업실로 

향했고 이번 전시 작품들을 막 부산으로 실어 보낸 권대섭 작가는 한층 홀가분한 마음으로 물음에 답했다. 핵심은 

우리가 백자와 달항아리에게 갖고 있는 감정과 선입견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 “백자를 보면 푸근하다, 정겹다, 

따스하다, 누이 같다라고 해요. 이론이나 미학,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경지에 이른 편안함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 보지 않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웅장합니다.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데 그러면서도 절제가 있어요. 굽과 몸통, 구연부의 비례가 조금만 안맞아도 얼빠진 사람처럼 맥이 탁 

풀립니다. 그런데 잘 만든 백자는 안그래요. 비례며 높이며 총체적 기운이며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더 벌릴 수도 있고, 더 오므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힘을 유지한 채로 만들다 

긴장미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귀신 같이 손을 놓는 것. 대충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경지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 문법과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달항아리를 달항아리로 만드는 절대적 

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권대섭 작가는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긴 설명을 

싫어하고 짧은 핵심어를 좋아한다. 이 말은 그가 단서처럼 던진 문장들을 길게 연결한 것이다. 

 

달항아리를 달항아리로 만드는 절대적 법에 대한 답을 듣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건 영업 비밀”이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대직약굴大直若屈, 대교약졸大巧若拙, 대변약눌大辯若訥이었다. 

차례대로 풀이하자면 크게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큰 기교는 서툰 듯 하고, 훌륭한 웅변은 눌변으로 보인다는 뜻. 

노자의 <도덕경> 45장章에 나오는 말로 권대섭 작가는 특히 대직약굴에 방점을 찍었다. “항아리가 원형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크게 보면 직선이에요. 원형으로만 보니 이쁘다, 푸근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미감은 직선미입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야 힘과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천 

원지방天圓地方과도 연결된 말이에요. 곡선만 있으면 ‘힘아리’가 없고 그런 물건은 오래 못 갑니다.” 

 

확실한 말들이 계속 쏟아졌다. “이 비밀을 깨우친 사람들이 김환기와 윤형근, 박수근 화백이에요. 김환기 화백의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같은 그림을 보세요. 토기와 분청사기에 들어가는 인화 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윤형근 

작가의 그림은 철기둥 같이 묵직한 기운이 넘치고 박수근 작가의 그림에도 화강암의 힘이 담겨 있지요. 결국에는 

힘인겁니다. 파워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항아리가 원이라고 해서 둥글게만 만들면 그리 당당한 자태로 못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심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생명력이 담겨요. 제가 만들고 싶은 달항아리는 그런 겁니다. 

생명력과 예술혼이 넘치는.” 권대섭 작가는 소문난 옛 명품 수집가인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 그 많은 물건의 

공통점 역시 넘치는 생명력이다. 언뜻 보면 사람이 만들지 않고 신이 만든 것 같은. 그 세계는 당연히 추상인데 

추상이므로 미궁 같고 미궁 같으므로 계속 매진할 수 있다. “달항아리를 만든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재미있어요. 아직 만들고 싶은 작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 예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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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흙과 유약이며 달항아리를 만드는 모든 요소에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굉장한 

변화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번 전시에도 그런 최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대섭 작가는 노트에 또박또박 

정자로 쓴 글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현대미술의 시작을 1917년 뒤샹의 변기 

사건으로 본다. 나는 항아리에서 그 낯설음을 보았고 충격이었다. 1970년대 초, 서구미술 사조를 따르려고 미친 

노력들을 했는데 아이러니였다.” 그가 대학 생활을 하던 때는 서구의 미술 사조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던 

때였다. 교수도, 학생들도 앵포르멜((Informalism.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표현주의와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추상의 한 갈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대 추상의 경향으로 비정형이란 의미다. 정해진 형상을 부정하고 

일그러진 형상과 질감의 효과를 통해 격정적이고 주관적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서구의 미술에서 답을 

구하던 시절이었는데 권대섭 작가는 인사동에서 우연히 달항아리를 본 후 거기서 평생을 걸 만 한 ‘미니멀’과 

‘모던’을 본다. “눈물이 다 핑 돌더라고. 완벽한 미니멀이자 낯설음이었어요. 힘도 있고 감동도 있고 신선하기까지.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에 대한 향수기도 해요. 현대미술에는 미래적 미감과 영원성이 있어야 하는데 

달항아리에 그게 있어요. 밀도와 긴장감으로 꽉 채워진 아득함.” 그렇다고 그의 관심이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흙과 유약을 포함해 모든 재료와 조건이 바뀐 지금 재현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후대에게 다시 미래가 될 ‘짱짱한’ 달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힘과 생명력은 밀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밀도를 흐트러트리지 않기 위해 가마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의 가마에 들어가는 달항아리는 한번에 4점. 국내외에서 작품 문의가 많은 지금 가마의 크기를 키우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많지만 쓸데 없이 가마가 커지면 그 안에서 나오는 물건도 이내 헐렁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존의 가마 크기를 고수한다. “스스로 리미트 Limit를 정해 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해요. 가마도, 

달항아리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밀도가 떨어져요. 허술해진다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주제를 알고 한계를 알아요(웃음). 도예가 불의 예술이라며 불에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의 

안 해요. 나무 한 개비를 더 넣을까 말까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작가 정신이지 하늘의 요행에 맡기는 게 작가 

정신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흙과 유약은 당연히 최고로만 씁니다. 나무는 

한옥이나 사찰의 고건물을 해체할 때 나오는 목재를 갖다 써요. 그런 나무들은 수백 년을 버티면서 완전히 마른 

거잖아. 한옥에는 소나무를 많이 썼는데 잘 마른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 화력이 확 올라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참나무랑은 다르지. 흙은 합천과 진주, 고령과 고성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실험하면서 써요. 저마다 점력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거든. 다 써 보는 거지. 배합도 달리해 보고. 최고의 재료는 기본이라 부연할 게 없어요.” 

 

그의 말들을 떠올리며 전시장에 놓인 달항아리를 본다. 팽팽한 긴장과 아득한 고요가 동시에 담겨 있는 작품. 

둥글고 넉넉한 몸체에 담긴 큰 직선도 찾아본다. 

 

 

글 정성갑 문화예술전문기자 | 전 <공예+디자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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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권대섭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49-kwon-dae-sup/overview/  

 
권대섭의 백자는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사이 조선 왕조에서 왕성하게 제작된 자기의 

형식과 제작방식을 충실히 따른다. 형태는 높이 40cm 가 넘은 원형으로 유백색 혹은 설백색이라 칭하는 

우윳빛이다. 재료 또한 입자가 곱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질좋은 고령토만을 사용한다. 원재료가 되는 흙의 

선택부터 불온도를 끌어올리는 기술까지 조선시대 자기의 재료와 형태, 제작과정 계승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조선의 백자를 마냥 답습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뿌리를 둔채 자신만의 현대성을 시도하고 있다. 완벽한 비례를 

거부하면서도 균형을 잃지않는 그의 백자의 어리숙해 보이는 형태에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다. 표면의 질감 

또한 다채로워 어느 부분은 반질반질 윤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탁하고 뿌옇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달항아리’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한다. 조선시대의 달항아리와는 분명 다를뿐더러, 보름달의 이미지는 

상상과 해석의 여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권대섭은 1952 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 후 우연히 인사동에서 백자를 본뒤 1979 년부터 5 년간 일본 규슈 오가사와라 도예몬에서 도자를 

배웠다. 1995 년 덕원미술관에서 국내 첫 전시를 열고, 이후 서미앤투스 갤러리 (2009~2014),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 (2015,2018/벨기에), 박여숙화랑 (2019,2020)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09 년 디자인 마이애미와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2013)에 참여하였다. 서울미술관 (2014), 중국 마운틴 아트재단에서의 순회전시 (2014), 

한불수교 130 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장식미술관 (2015)에서 그룹전을 했으며, 바이에른 국립 박물관(독일 뮌헨 

2016), 아트 몬테 카를로(모나코 2016), 아트 제네바(스위스 2016), 도쿄긴자식스 갤러리(일본 2017) 등에서 

다양한 전시를 했다. 1998 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최우수 예술인으로 선정, 현재 리움 삼성미술관, 

한국민속박물관, 기메 미술관(프랑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박물관(러시아), 시카고인스티튜트오브아트(미국) 

등 전세계 유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저작권 정보와 조현화랑 제공을 함께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의 표기된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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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ropbox.com/scl/fo/tt6t8d41z8qxama1y77ql/AIH7vlt3ajNkHOIhv5QRiMA?rlkey=vsymcwhlgahmhuxt7wzpqmrjk&st=xkjpbhpb&dl=0


조현화랑_달맞이, 2024년 12월 19일 – 2025년 2월 16일, 권대섭, 황지해 개최 

 

 

 

 

 

 

 

 

 

 

 

 

 

 

 

<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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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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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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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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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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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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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돌아오는>_Installation View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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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Dae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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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해 https://www.johyungallery.com/ko/artists/74-hwang-ji-hae/biography/ 

 

황지해는 한국의 전통미학과 현대적 디자인 요소를 융합해 독창적인 정원을 창조하는 작가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삶의 본질로 여긴다. 땅이 품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자연을 재현하는 작가는 

과시나 과장 없이 자연을 품는 한국 정원의 투박함을 통해 인공적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이길 제안한다. 정원 

안에서 꽃심고 나무 심는 일이 가장 지적인 삶이자, 진실에 가까운 삶이라 말하며, 땀 흘려 일하는 과정이 인간을 

겸손하고 선하게 만든다고 보는 작가는 자신과 대면, 시간예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선조의 지혜를 버무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한국 고유의 자생종과 특산종을 활용한 작품으로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11 년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 2012 년 ‘DMZ: 금지된 정원’으로 두 해 

연속 최고상과 금상을 수상했고, 2023 년 ‘지리산: 백만 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로 다시 한 번 금상을 차지하며 

한국 최초로 3회 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네덜란드 플로리아드 전시에서는 ‘뻘: 어머니의 손바느질’을 

선보였고, 일본 가드닝 월드컵에서는 ‘가난 그 고요’를 통해 평화의 본질을 이야기 하였으며, 이외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정원 작품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설치미술 ‘도롱이 벌레’, 

‘원형 정원 프로젝트: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정원의 경계를 확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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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g Ji Hae 


